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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자 : 팔십육(86)년 하반기였나? 팔십육(86)년 하반기인가 보다. 노무현 변호사님

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장승포성당에 노동법 강연하러 가니 상훈 씨도 

한번 와보라고. 그래서 그날 약국 일찍 파했습니다.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

이서 장승포성당에 갔더니 아,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. 노동자들이 그런 데 

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던 거예요. 그 성당에 거의 이삼백(200~300)명이 

모인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변호사님 노동법 강연이 있었지요. 제가 기억

은 정확히는 하진 못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강연보다도, 그건 조금 있었지

만 결국 노동자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나가야 된다, 그러기 위해서 깨우쳐

야 한다,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강의 말미에, 

강의 다 끝나시고 나서 제가 있는 걸 보시더니 ‘오늘 내가 이렇게 많이 이

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안됐을 거다. 혹시 의문이 나고 

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장상훈 씨라고 장승포에서 약국하고 있는데, 우

당약국에 찾아가면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다’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

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한 번 했습니다. 근데 그 다음날 

정말 일곱 명의 노동자가 찾아왔어요. 약국으로.

면담자 : 그 다음날 바로?

구술자 : 예, 그 다음날.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소주를 한 잔 했는데, 그 친구들이 

1)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,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
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
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. 부산의 학림사건
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,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
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. 이들의 변호인단으
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.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, <한국민주화운동사 
3>, 돌베개, 2010, 197쪽 참고



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서 노동하고 있는 걸 갖다가 탈피

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질문,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 

거냐.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, 대우조선에. 노동조합을 어떻게 

만드는 거냐, 이런 것들을 소주 먹으면서 저한테 물어왔습니다. 그래서 ‘좋

다. 지금부터 내가 그걸 가르쳐줄 테니까,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모임을 

하나 하자’[고 하니까]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제가 거제에 

내려가서 노동자들을, 노동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소모임을 꾸릴 수 있었던 

계기가 되었던 게 변호사님이 장승포성당에 오셔서 강의한 게 계기가 됐

던 거지요.

거제에서 공식적인,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,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

기 위한 강의는 변호사님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팔십삼(83)년부터 거

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. 당시 

어찌되었건 저도 거제 사회를 변모시켜볼라고 시민운동의 틀도 잡아볼려

고 하고 좀 더 약한 형태로 문화운동도 해볼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소위 

거제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

게 있었으면 제가 당장 인지를 했겠지요. 그런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 보

면 아마 팔십육(86)년도에 장승포성당에서 강연회가 거제에서 노동자들을 

대상으로 한, 자기네들 권익을 찾는 그런 강연으로서는 처음이었지 않나 

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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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1년 부림사건 2차 구속자가 되면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. 1982년 2

월 부림사건 구속자 23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, 1983년 고향 거제 

장승포에 ‘우당약국’을 차렸다. 1986년 노무현 변호사의 거제 장승포성당 강연에 

참석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과 노동법 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한다. 1987년 대

우조선 이석규 열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현과 같이 현장을 지켰다. 1995년 

거제 시의원에 당선됐고, 2002년 대선 때는 거제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무현을 

도왔다. 


